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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악관 인공지능(AI)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

◈ 백악관, ‘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’ 발표
◈ AI 모델 개발 시 정부에 위험 통지 의무화, 안전·보안·신뢰의 AI 혁신 선도 노력
◈ 美 의회의 초당적 입법 지원과 G7 국가들 간 협업 및 동참 노력 중요

 Ⅰ. 개 요

□ 백악관 인공지능(AI) 행정명령 개요

◦ ‘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’ 발표(10.30)

* Executive Order on Safe, Secure,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

- 이번 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(DPA)를 기반으로, AI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,

공중 보건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 정부 통지를 의무화

- 위험한 생물학 무기 개발 방지를 위한 스크리닝 표준 개발과 오남용 및 사기

방지를 위한 콘텐츠 워터마크* 등 인증 방침 개발 지시

* 알파벳,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 자발적 약속(‘23.7월)

- AI 보안 관련 추가행동 촉진,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가속화 지원, 데이터 

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촉구, AI 기술 혁신 지원 방안 등 포함되었으며, 같은 날 

미국·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(G7) AI 개발자 국제 지침 및 규범 합의 발표

<‘히로시마 AI 프로세스’ 국제 지침 및 규범 합의(‘23.10.30)>

§ 기존 OECD AI 원칙을 기반으로 11개 항목의 개발자 국제 지침 및 규범 합의 발표

§ 생성형 AI 챗GPT 등 첨단 AI의 기회와 변혁 가능성 강조, 위험 관리 필요성 공감

§ 국제 행동 규범 준수 요구, 연말까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개선 작업 지시

§ 콘텐츠 식별 인증 메커니즘 도입, 국제 AI 기술 표준 개발 추진, 데이터 및 지식

재산권 보호 등 안건 포함

[자료: 백악관 팩트시트,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종합]



 Ⅱ. 주요 내용

□ 백악관 AI 행정명령(10.30) 및 예산관리국(OMB) 시행 지침(11.1) 잇따라 발표

◦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“미국 정부는 AI의 안전, 보안, 신뢰를 중점으로 

AI의 이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 정부 중 가장 강력한 

조치를 취하고 있다”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혁신 선도 노력 강조

<백악관 AI 행정명령 주요 내용>

Ÿ AI 안전 및 보안 표준 개발(New Standards for AI Safety and Security)

-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 연방정부 통보 의무화, AI 시스템 활용을 위해 

안전 및 보안 표준 도구 개발, 생물학적 합성 스크리닝 개발 지시

- AI 생성 콘텐츠 표준 및 모범사례 확립 노력, AI 콘텐츠 인증 및 워터

마크에 대한 지침 개발,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구축, 국가안보각서 개발 등

Ÿ 미국인의 개인정보보호(Protecting Americans’ Privacy)

- 미 의회에 개인정보 보호 법안 통과 촉구, 암호화 도구 및 보호기술 강화

Ÿ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(Advancing Equity and Civil Rights)

- AI 권리장전(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)을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의

차별 방지 대책 마련, AI 민권 침해 조사 및 공정성 보장 노력

Ÿ AI 보급 지원(Standing Up for Consumers, Patients, and Students)

- 의료분야 유해성 보고 체계 수립, AI 지원교육 도구 배포 지원

Ÿ 근로자 지원(Supporting Workers)

- 생산성 향상 및 위험완화, 단체교섭능력 지원, 관련 지침 개발 노력

Ÿ 혁신 및 경쟁 촉진(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)

- 의료 및 기후변화 관련 AI 연구에 보조금 확대 및 연구 촉진, AI 혁신 

상용화 장려, 관련 숙련 이민자 및 비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

Ÿ 국제협력 및 리더십(Advancing American Leadership Abroad)

- 국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현대화, 표준 개발 구현 주도 및 파트너십 강화

Ÿ 정부기관의 역할(Ensuring Responsible and Effective Government Use of AI)

- 명확한 표준 마련으로 AI 조달 개선 및 AI 보급 강화, 간소화 된 조달 

계약을 기반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지원, AI 전문가 채용 가속화 등

[자료: 백악관 팩트시트]



◦ OMB 시행지침에서 연방 정부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

및 사용에 관한 모범을 보이고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모델을 제공

- 세부 목표로 △AI 거버넌스 구조 확립, △책임 있는 AI 혁신 발전, △투명성 제고,

△연방 직원 보호, △정부의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 관리 제시

- 에너지부는 AI와 화학적, 생물학적, 방사선 위협의 교차점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고,

AI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지침 개발, 컴퓨팅 클러스터에 대한 기술 조건 설정,

민감 데이터 관리, 슈퍼컴퓨터 국가 AI 연구자원 지원 등 부서의 AI 비전 제시

◦ 미 상무부, NIST 산하 미국인공지능안전연구소(USAISI) 설립 발표(11.1)

* U.S.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Institute

-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국립표준기술연구소(NIST) 산하 USAISI를 신설하고,

AI 모델의 안전, 보안 및 평가를 위한 표준 개발을 촉진

- 콘텐츠 인증을 위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새로운 AI 위험을

평가하고 알려진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전망

- 영국의 AI 안전 연구소 등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유사한 연구소와 협력하여

관련 분야의 작업을 조정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

<영국 인공지능 안전 서밋(AI Safety Summit)>

§ 영국의 주도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모색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공동으로 

관리하기 위해 미국, EU, 중국 등 참석(‘23.11.1~2), 각 국 정상 및 기업 대표 참석

§ 블렛츨리 선언(Bletchley Declaration) 서명: 미국과 중국, EU를 포함한 25개 이상 

국가 참석, AI기술 감독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 확립에 합의

§ 공동선언문 채택을 기반으로 두 가지 의제 제시

: 1) AI의 안전 위험 식별, 2) 국가별 위험 기반 정책 구축 및 민간 기업 협력

§ 향후 6개월 마다 AI 안전 서밋을 개최하고 다음 개최지는 한국 예정

[자료: 영국 정부보도자료, 파이낸셜타임즈 등]



 Ⅲ. 현지 반응 및 시사점

◦ 현지 언론, 이번 행정 명령의 주요 초점으로 ’국가 안보 도구로서의 AI 개발

(AI as a national security tool)‘ 주목, 정부 역할 중요성 언급

-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위원장 게리 겐슬러(Gary Gensler)는  “규제 당국이

AI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10년 내 금융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”

이라며 정부 주도의 AI 위험 관리 중요성 지목

- 지금까지는 AI 기업 간 우위 선점을 위해 일반적으로 모델 설계를 비공개로

유지해왔으나, 이후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, 미국 정부가 

적절한 방식으로 관계 기관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

-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(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

and Technology, NIST) 역할 강화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, AI 시스템 테스트,

표준과 관련된 업계 벤치마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(270일 이내 개발 명시)

- 이번 행정명령의 법적 구속력 및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초당적 

입법과 더불어 같은 날 발표된 G7 국가들의 AI 지침(Guiding Principles) 및 

행동 강령(Code of Conduct) 간 협업 및 동참 노력*이 중요해질 전망

* 예) 영국의 '프론티어AI 태스크포스(Frontier AI Taskforce)'과협업강화예상(폴리티코)

<[참고] 미국인의 인공지능(AI) 관련 설문조사(‘22년 12월)>

* 응답자의약 3분의 1인 32%는 AI가근로자에게
긍정적영향보단부정적영향을끼칠것응답

* 응답자 대부분 AI 관련연수를받아본적없음,
AI 관련제도구현의느린속도지적

[자료: Pew Research Center] [자료: McKinsey & Company]

[자료 : 백악관 보도자료, 현지 언론(폴리티코, WSJ, 인사이드 등) 및 KOTRA 보유자료 종합]


